
PB 파이프 에이콘·동양 격전
저질시비·고발 공방전 … 시장질서 정립 시급

9 2년까지 에이콘이 독점해온 PB(Polybutylene) 파이프 시장에 9 3년초부터 동양프라스틱이 본격 참

여하자 시장독점을 위한 에이콘과 시장전입을 위한 동양프라스틱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

있다.

에이콘(대표 이영찬)은 그동안 독점해온 P B파이프 시장에 9 3년초 동양프라스틱이 신규참여하자 동

양프라스틱이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자사 제품을 모방해 공급하고 있어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설비

기업 및 건설기업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동양프라스틱도 국립건설시험소에 에이콘 제품을

고발하기에 이르는 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.

동양프라스틱은 에이콘이 한일건설에서 시공한 포천 베어스타운이 전 연결구의 그립링이 파손, 전체

건물의 누수건을 비롯, 11건에 이르는 하자내용을 첨부 고발했다.

이외에도 에이콘 제품을 모방했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골드산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바 있으

며 일부 건설기업에서 동양프라스틱 제품을 25%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에이콘의 주장에 대

해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판매방법을 활용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이에 에이콘도 맞대응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두 기업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

다. 

이와같이 경쟁이 표면화된 배경에는 동양프라스틱이 기존 에이콘의 대리점(대전)에서 독립해 기존

공급망을 토대로 경쟁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감정적인 문제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한편, 국내 P B파이프 시장은 8 7년 한국바톨이 최초로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건설기업들의 보수

적 경향으로 어려움을 겪다 부도를 내고 9 0년초 골드산업이 인수해 원료 공급을 기존 S h e l l에서

M i t s u i로 전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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